
먼 땅 요르단에서 인사드립니다. 
요르단에서 사계절 중 가장 날이 좋은 봄입니다. 화창하고 따듯한 
날처럼 모든 분들에게 평안이 가득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. 

가정 소식
2학기가 이제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. 5월 말이면 학기가 거의 
끝나 여름 방학을 맞이하게 됩니다. 아이들은 매주 주말에 기도모임
이나 비전 학교 등에 참여하면서 집에서 모임에 대한 것이나 성경
에 대해 궁금한 점을 같이 얘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.
하나님이 아이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
을 주심에 저희 두 부부가 늘 감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. 
저희 두 부부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혜롭게 아이들을 대하길 
늘 기도하고 있습니다.

사역 소식
현지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요즘 안타까운 마음이 
자주 듭니다. 태권도 동작 등을 하려 애쓰는 아이들 중 몇몇은 충분
한 식사를 못한 듯 힘이 많이 드는 모습을 보입니다. 손목도 가늘고 
발차기 동작에도 힘이 없어 보이지만 눈만은 태권도를 배움에 즐거
움으로 반짝거립니다. 
저희가 사역 하는 곳은 가난한 지역이라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곳입
니다. 종종 방문하는 집에서도 아이들이 잘 먹지 못한 모습이 보여 
안타까움을 자아냅니다. 자그마한 재정을 나누고 센터장과 지역 주
민들에 대한 마음을 나누곤 하였습니다. 
실업률도 높고 가난하고 아픈 이도 많은 이 지역을 위한 기도가 많
이 필요합니다. 

기도 제목
1. 지역 센터 재 오픈을 위한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

록 필요한 장소와 재정 등이 채워 질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
2. 저희 가정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이 부르심의 길

을 잘 갈 수 있도록
3. 아이들의 마지막 학기 학비가 채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


